
형사정책연구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제26권 제2호(통권 제102호, 2015 ․ 여름)

경찰관의 조직몰입에 대한 일반긴장이론 검증: 

업무적 요인들의 매개 및 조절효과

 
1)

심 희 섭* ･노 성 훈**

국 ❙문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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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거래적 리더십의 정도에 따라 변하는 이른바 조절된 매개효과 역시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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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조직의 유형을 막론하고 조직구성원들의 조직몰입은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문제 

중의 하나이다. 구성원들로 하여금 자신이 소속된 조직에 대하여 일체감을 가지고 

조직이 추구하는 가치와 달성하려고 하는 목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지를 갖

도록 하는 것은 조직의 운영자 입장에서 보면 매우 중요한 관심사항이라고 하겠다. 

무엇보다도 높은 수준의 조직몰입은 조직의 효과성과 생산성을 향상시켜 조직발전

에 기여하며 유능한 인재가 조직에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한다. 또한 업무에 대한 

조직구성원들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향상시켜서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킨다. 더욱이 공공조직에 있어서 공무원들의 조직몰입은 공무원들의 비위나 

공정한 업무처리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시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찰공무원들에게 있어서 조직몰입은 상당히 중요한 이슈이다. 이를 반영하듯 한국 

경찰공무원의 조직몰입 문제는 많은 연구들을 통해 꾸준히 다루어져 오고 있다(김

구, 2005; 김대원, 박철민, 2003; 윤병섭, 이영안, 이홍재, 2010; 이환범, 이수창, 

2006; 임준태, 권혜림 2010).

기존의 조직몰입 연구들은 거의 대부분 행정학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왔다. 

즉 조직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조직 운영의 방법과 구성원의 관리 방

안의 하나로서 조직몰입의 중요성이 인식되었다. 그런데 최근에 국내외적으로 소수

의 몇몇 연구들에 의해 조직몰입 문제를 주류 범죄학이론의 하나인 ‘일반긴장이

론’(general strain theory)을 적용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Moon & Jonson, 2012; 

Shim, Jo, & Hoover, 2015). Moon과 Jonson의 연구에서는 업무로 인해 발생하는 

긴장(strain)이 경찰관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그리고 Shim과 동료들의 연구

에서는 긴장이 경찰직을 그만두려는 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조사하였다. 일반

긴장이론의 프레임 속에서 낮은 조직몰입은 다양한 긴장유발요인들로 인해 초래된 

부정적 감정에 대한 개인적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대응방식의 일종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조직몰입의 원인을 파악함에 있어서 조직 내에서 개인들의 심리

적 경험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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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일반긴장이론의 이론적 틀로 경찰공무원 조직몰입의 결정요인들

을 분석하고자 한다. 기존의 Shim과 동료들의 연구(2015)가 일반긴장이론을 통해 

한국 경찰공무원의 이직의사를 설명하였으나 조직몰입에 관한 연구는 아니었다. 따

라서 본 연구가 조직몰입의 문제를 일반긴장이론으로 담아낸 최초의 국내연구라고 

하겠다. 행정학적 관점에서의 조직몰입 연구들은 단순히 조직몰입의 다양한 영향요

인들을 검증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아직까지 체계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이다. 이에 반해 일반긴장이론은 범죄학의 주요 이론으로서 이론

적 체계가 정립되어 있다. 따라서 조직몰입의 문제를 일반긴장이론으로 설명하게 

되면 조직몰입을 보다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으로는 첫째, 일반긴장이론의 주요 긴장요인들이 경찰공무원의 조직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둘째, 긴장요인들과 조직몰입 사이의 상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부정적 정서반응의 매개효과와 거래적 리더십의 조절효

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 일반긴장이론 개요와 선행연구

Agnew(1985; 1992; 2006)의 일반긴장이론은 개인이 경험하는 긴장이 비행이나 범

죄행위의 원인이 된다고 본다. 긴장(strain)이라는 개념은 일찍이 Robert Merton(1938)

이 그가 제시한 아노미이론에서 사용한 것을 가져온 것이다. Merton은 긴장의 원인

을 사회적, 물질적 성공에 대한 높은 열망과 이를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의 현

실적으로 부재한 상황에서 찾았다. 그런데 Agnew는 긴장의 원인에 대한 Merton의 

해석이 협소하며 이로 인해 이론을 통해 설명할 수 있는 범죄행위가 제한적이라고 

보았다. 그는 보다 확대된 의미의 긴장 개념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대부분의 

비행과 범죄행위뿐 아니라 다양한 일탈행위를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일반

긴장이론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의 범주로 구분한 긴장 원인으로 목표달성의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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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자극의 제거, 그리고 부정적 자극의 발생이 여기에 속한다. 목표달성의 실패

는 열망과 기대 사이의 괴리, 기대와 실제 성취 사이의 괴리, 그리고 불공정한 성취

에 대한 인식 등으로 세분화된다. 긍정적 자극의 제거는 자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상실하는 경험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부정적 자극의 발생은 고

통스럽거나 갈등적인 상황의 경험을 의미한다. 그런데 Agnew에 의하면 이러한 긴

장의 원인들이 범죄행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부정적 감정에 의해 매

개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 즉 긴장은 분노, 좌절감, 복수심, 실망감, 우울감, 근

심 등의 부정적 감정을 유발하고 개인은 이러한 감정을 줄이거나 해소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폭력, 약물남용, 자살, 각종 일탈행위 등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다. 

일반긴장이론이 가장 많이 적용된 분야는 청소년비행이다. 다수의 국내외 연구를 

통해 청소년의 폭력범죄나 재산범죄 뿐만 아니라 음주, 흡연, 가출과 같은 지위비행

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의 청소년비행의 원인으로 긴장의 설명력이 검증되어 왔다

(문병욱, 신동준, 2008; 문병욱, 황혜원, 2006; 이성식, 2003; 이순래, 이경상, 2010; 

Agnew & White, 1992; Broidy, 2001). 예를 들어, 이순래와 이경상(2010)의 한국청

소년패널조사자료를 활용한 연구에서도 부모긴장, 학교긴장, 분노감정 등이 청소년

의 비행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자살이나 자

해와 같이 비범죄적 행위에 대해서도 일반긴장이론이 적용되기도 하였다(김은영, 

2014; Kaufman, 2009). 예를 들어, 김은영(2014)의 연구에서는 학교폭력피해라는 

부정적 자극의 경험은 청소년들의 자살에 대한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이러한 상관관계는 우울감이라는 부정적 감정에 의해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수의 일반긴장이론 연구들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나 일탈행위를 다루기도 하

였다. 일찍이 Gibson과 그의 동료들(2001)은 긴장요인과 미국 경찰관들의 가정폭력 

위험성 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긴장요인은 경찰관들에 의한 가정

폭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분노와 우울증에 의해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런데 긴장요인과 가정폭력 위험성 간의 상관관계는 가족, 친구 등으로부터의 

사회적지지(social support)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Swatt과 그의 

동료들(2007)은 경찰임무 수행과정에 경험하는 부정적 자극이 경찰관들의 음주행

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폭력을 수반한 범인검거, 총격전, 인질극, 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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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험은 불안과 우울 등의 부정적 감정을 증가시키고 이는 더 잦은 음주행위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비슷한 연구가 국내에서도 실시되었는데 Yun & 

Lee(2014)는 한국경찰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긴장요인이 과도한 음주에 영향을 미치

는지 조사하였다. 업무 스트레스와 조직 스트레스 등 부정적 자극의 발생은 우울감

을 매개요인으로 하여 과도한 음주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고민에 대해 상담할 대상, 의지할 가족, 신뢰할만한 동료가 있는 등 사회적지지 요

인이 있는 경우 긴장과 음주 간의 상관관계는 약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조직몰입 연구와 일반긴장이론

조직몰입은 개념적으로 “개인이 특정 조직에 대해 지니고 있는 일체감(identification)

이나 관여(involvement)의 상대적 강도”라고 정의 된다(Mowday, Porter & Steers, 

1982: 27). 조직몰입을 구성하는 보다 구체적인 요소들로는 첫째, 조직의 목표나 가

치에 대한 강한 신념과 수용성, 둘째, 조직을 위해서 기꺼이 상당한 정도의 노력을 

기울이려는 의사, 셋째, 조직의 구성원으로 남고자하는 강한 욕구 등이 포함된다

(Mowday et al., 1982: 27). 간단히 말해 조직에 대한 개인의 긍정적인 평가 및 조

직이 설정해 놓은 목표를 달성하려는 개인의 의지를 나타내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

다(Sheldon, 1971; 이종각, 문수백, 2011: 168에서 재인용).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들은 개인적 요인과 업무관련 요인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개인적 요인

의 경우 많은 연구에서 나이가 많을수록, 여성일수록,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근무기

간이 길수록 조직몰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Mathieu & Zajac, 1990). 조직몰입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업무관련 요인으로는 업무처리에 있어서 자율성의 보장, 

창의적 업무, 효과적인 리더십 등이 보고되고 있다. 또한 역할이 모호하거나, 역할

을 둘러싸고 갈등이 존재하거나, 수행해야 할 업무가 과도한 경우 조직몰입을 떨어

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업무관련 요인들은 개인적인 요인보다 더 중요한 

조직몰입 결정요인으로 분석되었다(Marsden, Kalleberg & Cook, 1993). 

국내에는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직몰입 관련 연구

들이 다수 존재한다. 그런데 이들 연구들 중에는 일반긴장이론의 긴장요인에 해당

하는 변수들을 조직몰입 영향요인으로 포함한 경우가 상당수 존재한다.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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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업무로 인해 가족과 함께 보낼 시간이 제한된다면 이는 긴장요인 중 긍정적 

자극의 제거에 해당한다. 다수의 연구를 통해 과도한 업무는 조직몰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김구, 2005; 김대원, 박철민, 2003; 이환범, 김수창, 

2006). 하지만, 해양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에서는 과다한 업무가 조직

몰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영현, 2009). 다음으로 적

정한 수준의 보상은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하나이다. 그런데 보상의 

적성성이나 공정성은 일반긴장이론의 긴장요인 중 목표달성의 실패와 밀접한 관련

성이 있다. 업무수행의 결과로 주어진 보상이 자신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 기대와 

실제 성취 사이의 격차를 경험하게 된다. 또한 조직의 다른 구성원들과 비교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보상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느낄 때 긴장이 유발된다. 여러 연구들

을 통해서 보상의 수준과 보상의 공정성이 조직몰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찰공무원(윤병섭, 이영안, 이홍재, 2010), 국회 경

호공무원(강민완, 이주락, 오병일, 2013), 육군 장교(조정현, 2014), 보육교사(이종

각, 문수백, 2011) 등 다양한 직종에서 발견되었다. 보상에는 보수, 수당, 복리후생, 

진급과 같은 외재적 보상뿐만 아니라 성취감, 자신감, 책임감 등의 내재적 보상도 

조직몰입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정현, 2014). 긴장요인 중 부정

적 자극의 발생에 해당하는 변수를 고려한 직무몰입 연구는 많지 않다. 다만 최근 

김상운(2014)의 연구에서 수사경찰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바 있다. 수사과정에 물리적 충돌, 신체적 부상, 사체 목격 등 위험하

거나 충격적인 경험은 수사경찰관들의 조직몰입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일반긴장이론의 세 가지 범주의 긴장요인을 모두 고려하여 경찰관의 조

직몰입을 설명하려고 시도한 연구는 Moon & Jonson(2012)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기대와 성취 사이의 격차는 응답자들이 경찰에 입직하기 전에 기대했

던 경찰업무와 경찰관으로 채용된 후 실제 담당한 업무 사이의 차이로 측정하였다. 

긍정적 자극의 박탈은 경찰업무로 인해 감소한 가족과의 시간으로, 부정적 자극의 

발생은 경찰업무 중 피의자로부터 당한 물리적 공격, 피의자에 대한 총격, 사망자의 

목격, 공무수행 중 사망한 동료 경찰관 유무 등 스트레스 유발 상황으로 측정하였

다. 연구 결과 세 가지 범죄의 긴장요인 모두 경찰관의 조직몰입에 통계적으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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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Agnew의 주장과는 달리 업무로 인한 

피로감 등의 부정적 감정이 긴장요인과 조직몰입 간의 관계를 매개하지는 않았다. 

Shim과 그의 동료들(2015)는 긴장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지는 않았지

만 낮은 조직몰입의 하부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직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

였다. 한국 경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기대와 성취 간의 괴리만이 경

찰관들의 이직의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나머지 두 범주의 긴장요인들에 의한 

영향은 발견되지 않았다. 부정적 감정 중 좌절감과 우울감에 의한 매개효과가 발견

되었다. 또한 시민에 의한 사회적 지지가 긴장과 이직의사 간의 상관관계에 조절효

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장동료나 상사에 의한 사회적 지지가 유의미

한 영향을 나타내지 않은 점과 대조를 이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연구자들은 기본

적으로 경찰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사회적 지지가 낮은 한국 사회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2. 리더십과 조직몰입

관리자의 리더십은 조직구성원들의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다. Bass(1990)는 리더십의 유형을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으로 구분

하였다. 전자는 관리자와 구성원 간의 교환이나 협상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관리자

는 주로 구성원들에게 좋은 성과에 대한 보상을 제시하는 등 구성원들의 이해관계

에 호소하여 동기를 유발한다. 이에 반해 후자는 조직의 리더가 구성원들에게 장기

적인 전망과 비전을 제시하여 목표의식을 고취시키고 이를 통해 구성원들의 자발적

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의 리더십을 의미한다. 그 동안의 연구들을 통

해 두 유형의 리더십 모두 구성원들의 조직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하지만 상대적인 영향력의 측면에서 연구들 간에 상이한 결과들이 보고되

고 있다. 일부 연구들에서는 변혁적 리더십보다 거래적 리더십이 구성원들의 조직

몰입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강종천, 최우성, 2005; 곽용섭, 

2006; 이수광, 2006; 장석인, 2009). 이에 반해 다른 연구들에서는 거래적 리더십보

다 변혁적 리더십이 더 중요한 것으로 결론짓고 있다(강제상, 임재강, 2007; 구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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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이덕로, 1994; 이문선, 강영순, 2000; 표용태, 1998). 경찰간부의 리더십과 관

련해서도 연구결과가 일치되지 않는다. 강제상과 임재강(2007)의 연구에서는 경찰

중간간부의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 모두 경찰관들의 조직몰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지만 상대적으로 변혁적 리더십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황세웅(2013)의 연구에서는 경찰지휘관의 변혁적 리더십이 조직몰입에 미치

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하고 있다. 그런데 보다 흥미로운 연구 결과는 거래적 리더

십과 변혁적 리더십이 각기 다른 유형의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송병

호(2005)의 연구에 의하면 변혁적 리더십은 조직에 대한 애착을 특징으로 하는 정

서적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거래적 리더십은 조직의 구성원으로 오래 남으려

는 심리상태를 나타내는 근속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Ⅲ. 연구방법

1. 자료와 표본

자료는 한국사회과학자료연구원에서 제공하는 ‘범죄 수사력 향상을 위한 인식조

사’에서 얻을 수 있었다. 2007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복수의 경찰 자체 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한 358명의 수사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

문지 상에 개인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질문을 최소화함으로써 익명성을 확보하려

는 노력이 병행되었다. 또한, 무선할당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였지만, 사용된 표본

이 해당 연도 모집단(전체 경찰관)의 인구학적 특성과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Shim et al., 2015). 상술하면, 우리 표본은 대략 5.3%의 여성, 67%의 2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 76%의 경사 이하 계급, 평균 나이 39세, 그리고 13년 경력의 경찰관

을 포함한다. 분석에 포함된 각 항목의 결측값이 모두 2%를 넘지 않는 점을 감안, 

통상의 제거법을 사용하기보다는(Hair, Black, Babin, Anderson, & Tatham, 2005) 

완전정보최대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FIML)이 사용되었다.1) 

1) 다중대체법(multiple imputation)과 더불어, FIML은 현재 학계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결측자료 처리

방법 중 최신(the state of the art) 혹은 최선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예컨대, 결측자료의 분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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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데이터 조작 없이 정보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결측자료를 처리할 

수 있었다.

2. 변수

조직몰입은 이 연구의 내생변수로서, 4개의 5점 리커트(Likert) 척도 항목들

(Cronbach’s a = .830)을 설명한다. Allen & Meyer(1990, 1996)가 개발한 세 가지 

측면의 조직몰입 중, “내가 다니는 직장에 대해 큰 소속감을 느낀다.”와 같은 정서

적 몰입(affective commitment) 관련 측정 도구 중 일부가 사용되었다. 근속 몰입

(continuance commitment) 및 규범적 몰입(normative commitment)과 달리, 정서적 

몰입은 조직에 대한 감정적 애착에 중점을 둠으로써 직무만족도 및 이직률에 각각 

정(+) 및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포함된 4개의 항목들은 일변량 

관점에서 각각 정상분포(West, Finch, & Curran, 1996)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주

성분분석 결과 모든 항목들이 하나의 성분으로 바람직하게 적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외생변수로서의 긴장은 경찰 직무환경을 반영하여 2개의 잠재변수들로 구체화되

었다. 우선 과도한 업무로 인해 경찰관 개인이 본인 및 가정을 위해 사용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음에 주목하였다. Moon & Jonson(2012) 역시 불충분한 

업무 외 시간을 경찰관의 긴장, 긍정적 자극의 박탈과 관련된 긴장요인으로 연구에 

사용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평균 근무시간, 주평균 초과근무 횟수, 그리고 비

번임에도 근무하는 경우와 관련된 세 가지 5점 리커트 척도 항목들이 하나로 묶여 

지나친 근무시간 및 업무량이라는 잠재변수에 의해 예측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Cronbach’s α값은 .580으로 만족할만한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으나2), 항목 간 상

관 값(inter-item correlation value)을 추가로 확인하였더니 최소 .26이상으로 수락

MNAR(missing not at random)일 경우에도 전통적인 방법들(예, listwise deletion, single 
imputation)에 비해 결측자료를 처리하는데 있어 여전히 덜 왜곡된 방법으로 평가받는다(예, 
Arbuckle, 1996; Enders, 2006; Schafer & Graham, 2002).

2) 사용된 상기 세 가지 항목들은 모두 현실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것들을 측정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여타 잠재변수에 사용된 각각의 항목군에서와는 달리 Cronbach’s a값이 다소 낮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Streiner,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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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정도는 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Briggs & Cheek, 1986). 다른 하나의 긴장 관련 

잠재변수는 불충분한 보상에 관한 세 가지 5점 리커트 척도 항목들(Cronbach’s a 

= .718)을 일괄 설명하도록 설정되었다(Shim et al., 2015). Shim과 그의 동료들

(2015)의 연구는 관련 긴장 변수를 일반긴장이론의 세 가지 긴장 유형 중 기대와 

성취간의 괴리의 맥락에서 조작화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상의 두 가

지 긴장 관련 잠재변수들과 관련된 각각 3개의 개별 항목들은 모두 정상분포를 보

였으며(West et al., 1996), 주성분분석 결과 역시 각각의 성분에 문제없이 적재되었

음이 확인되었다.

감정소진(emotional exhaustion)은 내생 매개변수로서 일반긴장이론의 부정적 정

서반응을 경찰 직무환경의 맥락에서 구체화하기 위해 생성되었다. 총 5개의 항목들

(Cronbach's a = .792)이 이 잠재변수의 설명을 받는 것으로 설정되었는데, 해당 항

목들은 Maslach & Jackson(1981; 1984)에 의해 개발된 심리적 탈진(burnout) 측정

을 위한 도구의 일부로서 진이 빠짐(feeling drained), 녹초가 됨(worn-out), 그리고 

심신 피로감(fatigued from the job)을 아우른다. 분포의 정상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West et al., 1996), 주성분분석을 통해 하나의 성분으로 바람직하게 적재되었

음이 확인되었다.

거래적 리더십은 최종 모형에서 조절변수로 사용하기 위해 생성하였다. Bass & 

Avolio(1995)의 다면 리더십 설문지의 문항 중 관련 4개 문항들(Cronbach's a = 

.910)이 거래적 리더십이라는 잠재변수에 의해 예측될 수 있었다. 거래적 리더십은 

적절한 보상기제(언어 및 행동)를 통해 부하직원들에게 동기부여를 한다는 측면에서 

일반긴장이론의 사회적 지지의 범주에서 도출될 수 있는 상사로부터의 지지와 개념

적으로 유사하다. 사용된 4개의 문항들은 모두 정상분포를 따랐으며(West et al., 

1996), 역시 주성분분석을 통해 하나의 성분으로 문제없이 합치된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총 5가지의 통제변수들이 추가로 사용되었다. 여기에는 성별(남성 = 1; 

여성 = 0), 나이(계량적), 근무 기간(계량적), 계급(1 = 경사 이하; 0 = 경위 이상), 

그리고 교육 수준(1 = 고등학교; 0 = 2년제 전문대학 이상)을 포함한다. 이중 나이

와 근무 기간은 다중공선성 문제를 피하기 위해 모든 구조모형 추정시 전체 평균 

중심화하여 사용하였다(Aiken & West,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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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결과

1. 분석전략

일련의 구조방정식 모형들은 Mplus 6.12 프로그램(Muthén & Muthén, 1998~ 

2011)내에서 추정되었다. 이러한 모형의 사용은 복수의 잠재변수 간 구조적인 관계

를 항목별 측정오차를 통제한 상태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데 그 매력이 있다. 구조모

형을 분석하기에 앞서, 우선 측정모형을 확인하는, 이른바, 2단계 접근법을 따랐다

(Schumacker & Lomax, 2010). 측정모형과 관련해서 생성된 모든 잠재변수들(과도

한 업무, 불충분한 보상, 감정소진, 거래적 리더십, 그리고 조직몰입)의 항목별 ‘표

준화 요인 계수’(standardized factor coefficients) 및 R-Square와 더불어, 해당 잠재

변수들 간의 이변량 상관관계를 예비적으로 검사하였다.

다음으로 하나의 매개변수만 고려한 단순매개모형이 추정되었다. 이 모형에서는 

두 가지 긴장 관련 변수들(과도한 업무 및 불충분한 보상)에서 출발한 두 개의 경로

가 조직몰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도록 설정(직접효과)함과 동시에, 감정소진(매

개변수)을 거쳐 조직몰입으로 가는 간접효과 경로 역시 각각 추정되었다. 한편 거래

적 리더십은 조직몰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로 하나만을 특정하였다. 이

때 감정소진을 지나는 두개의 개별 간접효과(매개효과)들에 대해 정상성(normality)

을 가정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고려, ‘bias-corrected(BC) 부트스트래핑 기법’을 사용

하였다.3) 해당 기법은 부트스트래핑을 통해 원래 표본으로부터 표본 크기가 동일한 

유사 표본을 반복생성 함으로써 매개효과에 대한 분포를 형성한 후 95% 신뢰구간

(CI)을 설정하여 5%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한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

은 특히 비정상 분포(non-normal distribution)에 기인하는 1종 오류를 줄이는데 탁

월한 방법으로 평가된다(Preacher & Hayes, 2008).4) 

3) 분석기법의 활용 예는 Preacher & Hayes(2008)를 참조할 것.
4) 이때, 유의확률(p-value)을 함께 해석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왜냐하면, 유의확률은 정상성이 전제된 

변수간 관계에 대한 가설 검증시 활용되는 지표이나, 해당 BC bootstrapping 접근은 애당초 간접경

로효과 자체의 분포가 정상 분포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고려를 기반으로 출발하기 때문이다. 덧붙

여, 이상 두 모형들(측정 및 단순매개 모형)은 모수 추정방법으로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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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상기 단순매개모형에서 일반긴장이론의 사회적 지지의 역할을 수행

할 것으로 기대되는 거래적 리더십을 매개변수인 감정소진과 내생변수인 조직몰입 

사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특정하는 조절된 매개모형(moderated mediation 

model)이 분석되었다(Preacher, Rucker, & Hayes, 2007). 두 가지 긴장 변수들이 

감정소진(매개변수)에 효과를 미치는 경우, 감정소진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이 

거래적 리더십(조절변수)에 따라 변화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분석모형이다. 추정

방법으로는 Mplus 6.12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유사최대우도법’(quasi-maximum 

likelihood)이 사용되었다(Klein & Muthén, 2007).5) 

2. 측정모형

총 5개의 잠재변수를 포함하는 측정모형은 확인적 요인분석으로 추정되었다. 산

출된 모형적합도지수들은 이상적인 수준(RMSEA= .040; CFI=.961; TLI = .951; 

SRMR = .042)에 도달하였으며(Hu & Bentler, 1999), 이는 해당 측정모형이 표본

을 잘 설명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각 잠재변수를 위해 포함된 항목별 표준화 

요인 적재량 및 R-Square(지면관계상 표 생략)는 전체적으로 수락할 정도에는 이르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예, Lee & Song, 2012).6) 

<표 1>은 이 연구에 사용된 각각의 두 잠재변수 간의 이변량 상관을 보여준다. 

우선 모든 상관값이 .525이하인 것으로 보아 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Byrne, 2012). 이 연구의 내생변수인 조직몰입과 관련, 불충분한 보상 및 감정소

진은 부의 상관을 보이고 거래적 리더십은 양의 상관을 보이나, 흥미롭게도, 과도한 

업무와는 유의미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지막 모델에서 조절변수로 사

을 사용하였다.
5) 해당 추정방법의 특성상 모델적합도지수(model fit indices) 및 표준화 계수(standardized 

coefficients)는 제공되지 않았다. 이와 더불어, 위 단순매개모형과 조절된 매개모형간의 우열 비교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두 구조모형들은 각기 다른 추정방식을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조절된 

매개모형에는 상호작용항(interaction term)이 추가되는 등 포함된 변수의 구성 역시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6) 표준화 요인 적재량과 관련된 값들은 .428 내지 .931 사이에 형성(모두 p < .001 수준에서 유의)되어 

있고, R-Square는 .183 내지 .868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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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될 거래적 리더십 역시 과도한 업무와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못하나 불충분

한 보상과 감정소진과는 모두 부의 상관을 보인다. 매개변수인 감정소진은 두 가지 

긴장 변수 중 불충분한 보상과만 정의 상관이 확인된다. 요컨대 대체적으로 과도한 

업무는 일반긴장이론에서 기대하는 바와 같은 긴장 변수로서의 역할을 향후 구조모

델에서 보여주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표 1>의 여타 잠재변수들의 역할은 이

변량 상관의 관점에서 해당 이론의 기대에 부합할 것으로 보인다.

<표 1> 잠재변수간 이변량 상관관계 (n = 358)

WL RE EE TL OC

과도한 업무(WL) 1.000

불충분한 보상(RE) .289** 1.000

감정소진(EE) -.055 .271*** 1.000

거래적 리더십(TL) .052 -.245*** -.257*** 1.000

조직몰입(OC) .071 -.431*** -.525*** .349*** 1.000

주:  ***p < .001; **p < .01; *p < .05

3. 단순 매개모형

이 연구의 최종 모형인 조절된 매개모형을 추정하기에 앞서 상호작용항(감정소진

⨯거래적 리더십)이 제외된 단순 매개모형을 살펴보았다. 상호작용항을 넣을 경우에

는 관련된 두 잠재변수인 감정소진 및 거래적 리더십의 효과가 조건적(conditional)

이 되기 때문에 해당 항을 넣기 전에 각각의 효과를 무조건적(unconditional)으로 

먼저 추정해봄으로써 거래적 리더십의 조절 역할을 위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것

이다(Edwards,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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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단순 매개모형 (n = 352)

거래적
리더십

불충분한
보상

과도한
업무

감정소진

조직몰입

근무기간 계급 교육수준 성별 나이

-.508
(-.697, -.326)

-.479
(-.728, -.283)

.176
(.066, .268)

.365
(.160, .598)

.246
(.006, .528)

.257
(.013, .528)

-.224
(-.430, -.026)

-.066
(-.111, -.029)

.079
(.008, .149)

.257
(.013, .528)

-.030
(-.053, -.007)

주: 신뢰구간이 영가설 불포함시, 즉, .05 수준에서 유의한 경우만 비표준 추정치 및 BC(bias-corrected) 95% 
CI(confidence interval; 괄호 안) 표시; 음영처리된 테두리 안의 주요 구조부분과 관련, 유의하거나 유의하지 
않은 모든 경로들을 각각 실선 및 점선으로 표시; 테두리 밖은 통제변수들이며, 각 잠재변수에 유의하게 영향
을 미친 경로들만 실선으로 표시; 상기 모수들은 재추출된 500개의 bootstrap 표본들에서 추정됨

일반긴장이론에서 도출된 주요 가정들(즉, 긴장요인과 일탈/비일탈 행위간의 관

계에서 직접, 매개, 및 조절효과 존재)을 직무환경에 관련된 경찰관의 인식/인지 및 

태도와 관련된 잠재변수들을 활용하여 검증하고자 하였다. [그림 1]에서 음영처리

된 테두리 안 잠재변수들로만 구성된 구조부분(structural part)을 이 연구의 주요 관

심사로서 특정하였다. 아울러 다섯 가지 경찰관 개인별 특성들(근무기간, 계급, 교

육수준, 성별, 그리고 나이)을 측정변수의 형태로 투입하여 모든 잠재변수에 대해 

각각 통제하였다(통제변수 사용 관련, Zhao, Tsai, Ren, & Lai, 2014 참조). 이러한 

단순 매개모형은 이상적인 수준에 가까운 모델적합도지수들을 보여주었다.7) 

7) RMSEA(= .043)와 SRMR(= .045) 값들은 가장 엄격한 수준의 가이드라인(Hu & Bentler, 1999)에 

비추어도 이상적이나, CFI(= .949) 및 TLI(= .935) 값들은 해당 기준에는 조금 못 미칠지라도 현존

하는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질 정도는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Schumacker & Lomax,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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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는 일반긴장이론의 ‘긴장-부정적 정서반응-일탈/비일탈 행동’이라는 매

개관계의 맥락에서 해석될 필요가 있다. 분석모형에 포함된 두 가지 긴장 변수들 

중 과도한 업무는 내생변수인 조직몰입에 뿐만 아니라 내생 매개변수인 감정소진에

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그림 1]. 반면 불충분한 보상은 

조직몰입에 부의, 감정소진에는 정의 효과를 보였다. 다음으로 감정소진은 부의 방

향으로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쳤음을 발견하였다. 거래적 리더십은 조직몰입의 직접

적인 원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가 검증되었는데 정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네 가지 경로의 유의한 통제변수들의 효과가 발견되었다. 

상술하면, 나이가 많을수록 낮은 조직몰입, 최종 학력이 낮을수록(고졸) 과도한 업

무 인식, 남성일수록 불충분한 보상 인식, 계급이 낮을수록(경사이하) 자신의 상사

를 거래적 리더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두 긴장 변수들의 조직몰입에 대한 직접효과 및 감정소진이라는 매개변

수를 거쳐 조직몰입에 도달하는 개별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가 검증되었

다. 과도한 업무라는 긴장요인에서 출발하는 직접 및 간접효과는 모두 유의한 수준

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러나 불충분한 보상과 관련해서는 직접, 간접효과 모두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불충분한 보상을 받는 경찰관들은 감정소진이라는 부정적 

정서반응에 노출될 개연성이 크며 이러한 이유로 낮은 조직몰입도를 보이며, 동시

에 불충분한 보상 자체가 경찰관의 낮은 조직몰입도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확인되었

다. 간단히 말해, 사용된 표본 내에서는 불충분한 보상-조직몰입의 관계가 감정소진

이라는 매개변수에 의해 부분적으로 매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직접효과 및 개별 간접효과 (n = 352)

모수
비표준 추정치

(B)
표준오차

(SE)
BC 95% CI

(하, 상)

직접효과
  과도한 업무 → 조직몰입 .168 .115 -.010, .436

  불충분한 보상 → 조직몰입 -.479 # .115 -.728, -.283

개별 간접효과
  과도한 업무 → 감정소진 → 조직몰입 .060 .040 -.007, .154

  불충분한 보상 → 감정소진 → 조직몰입 -.186 # .061 -.344, -.096

주:  # = 신뢰구간이 영가설 불포함시, 즉, .05 수준에서 유의함; 상기 모수들은 500개의 bootstrap 표본들에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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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절된 매개모형

[그림 2]의 조절된 매개모형은 단순 매개모형에 감정소진⨯거래적 리더십 상호작

용항을 생성하여 조직몰입을 추가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으로 특정되었다. 이러한 방

식을 통해 감정소진과 조직몰입 사이의 관계가 조절변수인 거래적 리더십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단순 매개모형에서와 마찬가지로 음영처리

된 테두리 밖 영역에 위치한 다섯 가지 측정변수들은 테두리 안의 각 잠재변수를 

통제하기 위해 모형에 포함되었다.8) 

[그림 2] 조절된 매개모형 (n = 352)

거래적
리더십

불충분한
보상

과도한
업무

감정소진

조직몰입

근무기간 계급 교육수준 성별 나이

감정소진 * 
거래적
리더십

.245*
(.117)

-.030**
(.011)

-.224*
(.094)

-.066**
(.021)

.079*
(.036)

-.062**
(.023)

.367***
(.103)

-.234**
(.090)

.199**
(.062)

-.474***
(.109)

-.596***
(.109)

주: ***p < .001; **p < .01; *p < .05; 비표준 추정치 및 표준오차(괄호 안) 표시; 위 음영처리된 테두리 안은 
이 모형의 주요 구조부분이며, 유의하거나 유의하지 않은 경로들 모두 실선 및 점선으로 각각 표시; 음영처리
된 테두리 밖은 통제변수들이며, 각 잠재변수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친 경로들만 실선으로 표시

8) 전술한 바와 같이, 유사최대우도법(Klein & Muthén, 2007)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전 단순 매개모

형과의 모델적합도지수 및 R-Square를 통한 우열 비교는 불가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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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조절된 매개모형 [그림 2]은 상호작용항을 제외한 주요 구조부분에서 

이전 단순 매개모형 [그림 1]에서 확인된 유의한 경로 패턴을 그대로 따른다. 과도

한 업무는 여전히 감정소진 및 조직몰입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였다. 반면 

불충분한 보상은 각각의 잠재변수들에 정 및 부의 영향을 미치며 감정소진은 조직

몰입에 부의 효과를 보였다. 즉 불충분한 보상을 받고 있다는 경찰관의 인식은 조직

몰입도를 떨어뜨리는 직접적인 원인일 뿐만 아니라 해당 긴장이 경찰관의 감정소진

을 부추겨 이 부정적 정서반응이 낮은 조직몰입도의 원인으로서 기능하게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이 포함된 감정소진⨯거래적 리더십 상호작용은 조직몰입에 

부의 효과를 미쳤다. 다시 말해, 감정소진과 조직몰입 사이의 부적 관계가 거래적 

리더십이 높을수록 약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찰관이 불충분한 보상으로 

인해 감정소진을 느낀다고 하더라도 거래적 리더로 인식되는 상사를 둔 경우 조직

몰입도가 덜 저해되었지만, 거래적 리더가 아니라고 인식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찰

관의 조직몰입도가 감정소진의 이유로 더 많이 저해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마지막

으로, 통제변수들에 있어서 단순 매개모형에서는 네 가지 경로의 통제변수 효과들

이 발견되었지만, 조절된 매개모형에서는 성별이 불충분한 보상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한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다. 

Ⅳ. 논의 및 결론

이번 연구는 그동안 많이 논의 되어왔던 연구주제인 조직몰입을 Agnew의 일반

긴장이론을 적용하여 설명하고자 하였다. 자료상의 한계로 인해 일반긴장이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든 유형의 긴장요인을 모형에 포함시킬 수는 없었다. 과도한 업무

와 불충분한 보상의 두 가지 긴장요인 변수를 조직몰입의 설명변수로 모형에 투입

하였다. 두 변수 중 불충분한 보상만이 유의한 수준에서 조직몰입에 직접적,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찰관들이 업무 자체로 인해 부담

을 느낄 때보다 자신이 업무에 투입하는 노력에 비해 대가가 충분치 않을 때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욱이 심신피로와 같은 감정소진 반응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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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한 업무와 조직몰입 사이가 아닌 불충분한 보상과 조직몰입 사이의 관계를 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은 상당히 흥미롭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경찰업무의 

특성과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경찰업무는 야간근무나 초과근무 등 

양적인 차원의 업무 부담과 주취자를 상대하고 물리적 폭력에 노출되는 질적인 차

원의 업무 부담을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경찰공무원들은 경찰업무의 속성 자체가 

힘들고 어렵다는 점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인해 

감정소진이나 조직몰입 저해 등의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러한 고된 업무를 수행한 결과가 정당한 보상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 경찰

관들은 감정소진을 경험하고 더 나아가 조직몰입을 낮추는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

다. 다시 말해, 과도한 경찰업무 자체가 아니라 업무수행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주

어지지 않았을 때 경찰관들은 ‘진이 빠지고’, ‘녹초가 되고’, ‘심신 피로감’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조직몰입은 약해진다. 정책적으로는 경찰관의 업무의 양, 난이

도, 강도 등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보수 지급을 통해 조직몰입의 감소를 방지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감정소진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이 거래적 리더십에 의해 조건화된다는 

결과 역시 흥미롭다. 적절한 보상기제를 활용하는 상관이 있는 경우 감정소진이 조

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해 보건데 업무수행에 대

한 보상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감정소진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직장상사가 좋은 

성과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약속하는 리더십을 보유하였다면 감정소진이 구성원들

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감소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불충분

한 보상을 받고 있다는 현재 상태에 대한 인식이 감정소진이라는 부정적 감정반응

을 일으키지만 앞으로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미래 상태에 대한 기대가 조직 

자체에 대한 애착을 유지시켜 준다는 점을 나타낸다. 본 연구의 결과는 조직관리라

는 차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경찰관들의 사기를 높이고 조직에 대한 애

착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업무의 강도에 대한 조정이 아니라 보상의 적정성을 재고

해야 한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상의 한계로 인해 급여나 수당과 같은 외재

적 보상만을 고려했지만 성취감, 자신감, 책임감 등의 내재적 보상도 고려가 되어야 

한다. 군 장교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몰입 연구에서 보수, 수당, 진급과 같은 외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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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보다 오히려 내재적 보상이 조직몰입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현, 2014). 성과에 대한 정당한 외재적 보상을 지급하여 경찰관들의 심리적 불

만감을 해소시켜야 하며 이와 동시에 자율성이나 충분한 권한의 보장 등을 통해 업

무수행을 통해 내재적 보상을 받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다만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 상의 한계로 인해 분석결과의 해석에 있어서 주의를 

요함과 동시에 추후 연구에서 보완을 요한다. 우선 자료의 한계로 인해 일반긴장이

론의 이론적 변수들이 본 연구에 충분히 사용되지 못했다. 특히 긴장 관련 세 가지 

요소 중 두 가지 요소들만을 개념적으로 포착할 수 있었으며, 사용된 부정적 정서반

응 역시 기존의 해당 이론 관련 연구에서 즐겨 사용되는 형태는 아니었다. 하지만 

주로 청소년 표본을 대상으로 측정되었던 일반긴장이론의 관련 변수들을 정확히 같

은 방식으로 경찰관 표본에 사용할 수는 없다. 특히 경찰관의 업무적 맥락에 대한 

충분한 반영 없이는 본 연구의 내생변수인 조직몰입을 충분히 예측하기는 힘들다는 

점 역시 주지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의 일반적인 한계로서 각 

측정도구에 대해 응답자들은 실제 자신의 인식을 진실하게 드러내지 않았을 수 있

다. 즉, 제3자의 관점에서 이상적인 경찰관의 모습으로 인식되는 방향으로 응답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사회로부터 동떨어진 경찰의 업무적 특성을 감안

하면 자기보고식 설문방식이 경찰관의 인식을 확인하는 비용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

임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해당 방법으로부터 도출된 결과를 

심층적으로 재확인, 일반화된 결과를 도출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제반 노력이 병행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표본에 포함된 응답자들이 복수의 경찰 자체 재교육 프로

그램에 참여한 경찰관이라는 점에서, 설문 응답 시 각 프로그램에 참여한 집단별로 

생성된 이질적인 공감대가 설문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같은 맥락에서, 각 응답자의 근무지별 위계 및 상호작용효과 역시 추후 연구에서는 

별도 모형을 통해 탐구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료상의 한계로 말미암아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집단효과를 제대로 통제할 수 없었다. 끝으로, 본 연구와 같

은 횡단연구설계는 주요 변인간 인과관계를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다는 맹점이 있다. 

이는 지금껏 경찰관 표본을 이용한 국내외 제반 일반긴장이론 연구의 공통된 한계

이기도 하지만, 향후 조직몰입과 같은 주요한 성과지표들에 대해서는 경학 협력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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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하는 등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증거 기반의 정책결정 관행을 확립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일반긴장이론의 이론

적 틀을 가지고 조직몰입을 설명하려고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Agnew & DeLisi(2012)의 주장처럼, 일반긴장이론은 청소년의 사소한 일탈행위를 

설명하기 위한 협소한 설명 범위를 지닌 이론이라기보다는 형사사법 분야 등 대국

민 봉사 직종에 몸을 담고 있는 경찰관의 일탈행위(예, 경찰관의 음주 및 가정폭력) 

및 조직몰입과 같은 비일탈 행위까지 예측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일반 이론

임을 본 연구에 사용된 국내 경찰관 표본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별도로 기술되지

는 않았지만, [그림 1]의 단순매개모형에서 조직몰입이라는 잠재변수의 분산 중 

46.1%가 해당 모형에 의해 설명된 사실 역시 본 연구의 일반긴장이론을 통한 접근

이 유의미할 수 있음을 뒷받침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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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est of general strain theory on police officers’ commitment 

to the organization: Mediating and moderating effects of 

occupational factors
9)

Shim Heesub* ･ Roh Sunghoon**

Drawing on general strain theory(GST), the present study aims to estimate the 

effects of occupational factors on police officers’ organizational commitment. 

Although a body of Western literature has examined the applicability of GST to 

the criminal justice systems, to date, no attention has been paid to employing 

GST to test organizational commitment among South Korean officers. Using a 

sample of 358 officers, this study examines (a) whether there is a mediation 

relation between occupational strain (excessive workload and insufficient 

rewards), emotional exhaus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b) whether 

the mediation association is moderated by transactional leadership. As expected 

by GST, findings from a serie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es 

support both simple mediation and moderated mediation relationships among 

insufficient rewards, emotional exhaustion, transactional leadership,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v Keyword: general strain theory, organizational commitment, police officer, 
occupational factor, mediation, mo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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